
결과보고 기안 첨부 양식

학습내용 회사의 언어

키워드 커뮤니케이션, 조직, 프리젠테이션

본 것

▼

자기계발

(책)의 

주요내용

1. 곰 같은 여우가 조직을 춤추게 한다 : 센스의 언어

 - 모든 관계는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하며, 대화할 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

질문을 잘 준비해야하는데, 이는 질문하는 사람이 유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. 우아하

고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기술이 중요하며, 진실한 언어로  설득하는 것이 지름길이다. 

2. 듣기에도 준비가 필요하다: 듣기의 언어

 - 상사와 동료라는 세계를 여행하기 위한 입장권은 바로 듣기이다. 사람들은 제대로 듣

는 연습이 필요하다. 말을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가 말하려는 것

을 마음을 열고 듣기를 할 때, 부하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다.

3. 스티브잡스의 화이트 보드: 표현의 언어

 - 말하기는 관계 맺기이다. 발표를 할 때는 읽지 말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와 눈을 맞

추고 상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. 상사는 늘 시간이 없으므로, 상사의 입장

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단순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.

깨달은 것

▼

나의

이해

‧
해석

센스의 언어

- 겸손한 듣기를 통해 센스 있는 질문이 가능하며, 확인 질문은 구체적으로 해야 오해 

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. 또한 우아한 상사보다 까칠한 상사에게 보고할 

때 맷집도 강해지고 아이디어를 어필하는 능력도 올라갈 것이다.

듣기의 언어

- 적극적으로 듣는 다는 것은 말하는 이보다 앞서 생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, 화자

의 주장에 대한 근거의 적절성과 정보의 정확성도 판단하면서 들어야 한다. 마지막으

로 들은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요약하고 핵심 메시지를 점검하는 과정도 필요.

표현의 언어

-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효과적인 전달이 중요하고 이 때 이야기를 구성할 때, 청중이 

관심가질 만한 이야기를 전달하고(도입), 흥미로운 근거를 제시해야하며(본론), 청중이 

당신의 아이디어에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.

적용할 것

▼

개인

‧
직장

팀장으로서 팀원들과 의사소통 할 때, 언젠가부터 듣기보다는 지시하고 혼자 말하는데 

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. 급하고 중요하다며 갑자기 회의를 하자고 했고, 팀원들

의 반응을 살피기보다는 의사전달에 집중했다.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듣는 자세를 통해 

팀원들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팀장이 되려한다. 무엇보다 겸손하고 센스 있게 듣기를 통

해 상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, 진실로 마음을 열어 상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

효과적인 대화를 이끌어나가 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야 겠다.  



학습내용 너는 나에게 상처줄수 없다.

키워드 관계, 자립, 자존감

본 것

▼

자기계발

(책)의 

주요내용

1.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.

 마음속의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고,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전하는 것이 

중요하다. 있는 그대로의 나, 열등감을 느끼는 나, 완벽해지고 싶은 나를 인정하며 남들

과 똑같아지기를 위해 애쓰지 않을 때 상처받지 않게 된다.

2.더 이상 모든 일을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

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하고 그 기대가 좌절될 때,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뒤집어씌운다

던지 하지 말고, 분노와 원망을 거둠으로써 비로소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된다.

3.나는 거부한다. 내게 상 처주는 모든 것들을

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억울하다고 해도 상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가식적인 말

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.왜냐하면, 그들 대신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. 상처

를 마주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.

4.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는 법

 타인에 대한 마음을 닫고 나의 중요성만 강조할 때 그 기대는 거부당하기 쉽다. 다른 

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, 나만큼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흘러

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.

깨달은 것

▼

나의

이해

‧
해석

“남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애쓰지 마라”

 - 남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할 때, 자존감은 낮아지고 스스로 상처를 

만들게 된다.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고 인정할 때 온전한 자아를 갖게 된다.

“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라”

 - 시간이 나면 저절로 낫는 상처는 없다. 자신을 죄책감에서 풀어주고, 자신을 사랑하

는 사람들과 더 돈독한 우정을 나누면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해보

자. 고통과 실패 없이 기쁨과 행복, 성공을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.

우리는 관계 속에서 산다.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하고 받기도 한다. 능

력을 인정받기 위해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기대에 부응하지 

못했을 때가 문제다. 모든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전가해서 자기를 비하한다던지, 혹은 

팀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던지 하는 것은 더욱더 불행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리라.
적용할 것

▼

개인

‧
직장

서울 시민을 위해 근무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직원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, 문제 발

생의 대응에 있어서도 자존감을 유지한 채로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. 

그러한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팀, 본부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팀원

들과 협력하고 노력해야겠다. 

이 독서노트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이 없음을 서약합니다. 최 주 원
    (거짓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합니다.)


